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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1월 19일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2022 연극 

전태일 ‘네 이름은 무엇이냐’가 무대에 올랐다. 상대적으로 문

화 인프라가 적은 지방에서는 이러한 연극 공연을 즐기는 것

도 쉽지 않은 일이다. 그래서 이번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

가 감사했다.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한국사 수업에서 배우고, 

TV 프로그램 ‘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’에서 다룬 내용

을 인상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다. 덕분에 ‘아는 만큼 보인다’고 

내가 배운 내용들과 연극에서 표현된 내용들을 비교하며 볼 

수 있었다. 연극은 서막과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12챕터로 

구성되어있었고, 서사음악극의 형태로 이야기와 함께 몰입도

를 높여주는 20곡의 노래들과 동작, 영상, 소품 등 다양한 장치

들이 사용되었다. 가장 인상깊었던 장면은 역시, 전태일의 분신

이 아닐까 싶다. 

그의 삶의 결말을 알고 연극을 보니, 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다. 연극에서는 10명의 전태일이 계속해서 전환

되며 등장하였다. 마치 한 명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나눠가진 다른 자아

들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.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다른 사람 같으면서도 동시에 분명하게 하나의 목표를 

관통하는 전태일이라는 존재임이 보였다. 마지막 그의 분신 장면에서 이 10명의 전태일이 함께 분신한다. 

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궁금했는데, 나의 감상은 ‘아름다움’이였다. 그들이 표현하는 몸

짓이 아름다웠고, 그 속의 긍지가 아름다웠다. 분신의 불길 속 함께 일렁이는 운동의 역사 또한 나를 울컥하

게 했다. 마침내 그와 고통받던 소녀들의 영혼들이 자유를 찾는 순간 또한 굉장히 인상깊었다. 그 순간이 그

들의 희생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. 어쩌면 나는 자극적인 장면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. 그것이 부채

감이 되었다. 연극은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그 속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의미에 집중하게끔 만들었고 나는 

반성할 수밖에 없었다. 그것으로 이 연극을 추천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. 전태일 열사의 외침 

덕분에 현재와 같이 노동 현황이 개선될 수 있었다고 보지만,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이야기들이 

많다. 최근 계속해서 불매를 이어오고 있는 ‘SPC그룹’ 사건만 해도 그렇다.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

받지 못한 채 다치고 죽어나가며 도저히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. 잘 포장된 겉모습 속에 잔

인하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아직 많다. 포장에 속아 안일해지는 그 순간에도 어디선가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

들이 있다. 조금 더 나아졌다고 절대 안주해선 안 된다.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외치고 그

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. 적어도 그 참상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. 나 

또한 나도 모르게 안일해져가던 내 자신을 연극을 보며 발견할 수 있었다. 먼 이야기가 아니다. 당장 우리 

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다. 심지어는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. 그렇기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

한다. 노동자라고 하는 계급에 예속되어 자신을 자꾸만 낮추려고 할 필요 없다. 노동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

중요하고 고결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. 그렇기에 무시받아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.  



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. 연극을 관람하고 느낀 점이 참 많다. 역사는 

현재를 살게 한다. 과거 전태일 열사와 노동자들이 겪었던 일을 기억하고 현재에 또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연극

을 통해 성찰하고 배움을 얻어간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